
3-7-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94:1-23 

본문: 히브리서 12:18-29 

제목: 우리가 이른 곳과 하나님의 경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나타나셨다.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출 20:18-21)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함 속에서 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그들이 이른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는 산이었으며, 캄캄한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 자신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실 때 소멸케 하시는 불로 

나타나셔야만 하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날 수 없기에 그들은 음성으로만 그분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마치 죽은 자같이 되는 두려움 속에서 

떨었던 것이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여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출 33:20-23)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떠났을 

때 기드온이 그분이 주의 천사로서 주 하나님의 현현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화평이 있으라.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말씀하셨을 때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샬롬이라 하였다 (판 6:22-24). 

다시 말해서 죽음을 면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잠시만 

똑바로 보아도 눈이 멀 지경인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나마 보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의 조상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녀가 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히 12:22-24) 

어찌 그들이 하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와는 달리 

자신의 피를 통하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인하여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는  (고전 15:50) 운명을 타고난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거했던 것이다 (요 1:14).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에 

되리라.”(고전 13:12)고 증거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성령을 통하여 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였을 때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께서 이제는 심판하실 

때에 땅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드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다. 오래 전에 욥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했다:“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그가 해에게 명하시니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고 

별들을 봉하시는도다.”(욥 9:6-7) 

선지자 이사야도 이에 대해 예언했다: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사 34:4)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눅 21:11)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죽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후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29-30)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 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눅 21:34-36)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만날 

준비를 하자! 할렐루야! 



3-7-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94:1-23 

Main scripture: Hebrews 12:18-29 

Subject: Where we are come unto, and warning of the Lord 

 

     Jehovah God appeared at the Mount Sinai to give Israel Ten 

Commandments. The scripture testified of it: 

 

“
18

And all the people saw the thunderings, and the lightnings, 

and the noise of the trumpet, and the mountain smoking: and 

when the people saw it, they removed, and stood afar off. 
19

And 

they said unto Moses, Speak thou with us, and we will hear: 

but let not God speak with us, lest we die.  
20

And Moses said 

unto the people, Fear not: for God is come to prove you, and 

that his fear may be before your faces, that ye sin not. 
21

And 

the people stood afar off, and Moses drew near unto the thick 

darkness where God was. “(Ex 20:18-21) 

 

     It was the first time for the chosen people of Israel to see the 

glory of the LORD God in trembling. Apostle Paul also described 

it saying, for they are not come unto the mount that might be 

touched, and that burned with fire, nor unto blackness, and 

darkness, and tempest. And the sound of a trumpet and the voice of 

words; which voice they that heard intreated that the word should 

not spoken to them anymore. Even Moses himself said, I 

exceedingly fear and quake. The Holy God had to appear as a 

consuming fire before the sinners; and they only could feel his 

glory with his voice trembling themselves as the dead, since no one 

can survive upon seeing his glory. When Moses asked the LORD 

to show his glory, The LORD God said unto him: 

 “
20

And he said, Thou canst not see my face: for there shall no 

man see me, and live.  
21

And the LORD said, Behold, there is a 

place by me, and thou shalt stand upon a rock: 
22

And it shall 

come to pass, while my glory passeth by, that I will put thee in 

a clift of the rock, and will cover thee with my hand while I 

pass by: 
23

And I will take away mine hand, and thou shalt see 

my back parts: but my face shall not be seen.”(Ex 33:20-23) 

 

     W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unto Gideon, and 

spoke to him and left him, he cried out with trembling knowing the 

presence of the LORD, “Alas, O LORD God! for because I have 

seen an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And the LORD said 

unto him, “Peace be unto thee; fear not: thou shalt not die.” 

Then Gideon built an altar there unto the LORD, and called it 

Jehovahshalom. In other word he was delivered from death 

(Judge 6:22-24) 

 

     Yes! Sinners cannot avoid death upon seeing the Holy God. 

How can anyone survive upon seeing the glory of God the Creator 

of the Sun even for a moment, since we are to be blind even seeing 

the Sun with eyes? Reminding his forefathers that heard the voice 

of the LORD with trembling, Apostle Paul is giving the Hebrew 

Christians that became the children of God, not the people of God 

anymore through the blood of Christ: 

 

  “ 
22

But ye are come unto mount Sion, and un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and to an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23

To the general assembly and church of 

the firstborn, which are written in heaven, and to God the 

Judge of all, and to the spirits of just men made perfect, 
24

And 

to Jesus the mediator of the new covenant, and to the blood of 

sprinkling, that speaketh better things than that of Abel.”(Heb. 

12:22-24)  

 

     How they can come unto heaven to see the LORD God? He 

testified of the great grace that they received through the sprinkling 

blood of Jesus Christ, the peace offering between God and sinners. 

The blood of Jesus Christ was different from the blood of Abel 

who appealed for revenge. What a wonderful grace for the sinners 

it is, since flesh and blood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neither does corruption inherit incorruption (1Cor. 15:50). 

 

     Therefore,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glory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s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1:14). Apostle 

Paul also testified to the saints of Corinthians: 

   “
12

For now we see through a glass, darkly; but then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but then shall I know even as also I 

am known.”(1Cor. 13:12) 

 

      In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gives a very important 

teaching with warning unto them that became the children of God 

saved by grace not to refuse him that spoke through the word of 

God. Reminding the people of Israel couldn’t avoid the judgment 

of God when they refused him that spoke on earth, he warned them 

never to escape the judgment of him that speaks in heaven. He 

reminded them that his voice shall shake not the earth only, but 

also heaven. Long time ago, even Job also testified knowing this: 

 

“ 
6
Which shaketh the earth out of her place, and the pillars 

thereof tremble. 
7
Which commandeth the sun, and it riseth 

not; and sealeth up the stars. “(Job 9:6-7) 

     Prophet testified of this also:  

 

   “
4
And all the host of heaven shall be dissolved, and the 

heavens shall be rolled together as a scroll: and all their host 

shall fall down, as the leaf falleth off from the vine, and as a 

falling fig from the fig tree.”(Isa. 34:4) 

 

     Lord Jesus also spoke to his disciples of the things happening 

after the Great Tribulation:   

 “
11

And great earthquakes shall be in divers places, and 

famines, and pestilences; and fearful sights and great signs 

shall there be from heaven.”(Luke 21:11) 

 

 “
29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shall the sun 

be darkened, and the moon shall not give her light, and the 

stars shall fall from heaven, and the powers of the heavens 

shall be shaken:  
30

And then shall appear the sign of the Son of 

man in heaven: and then shall all the tribes of the earth mourn, 

and they sha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the clouds of 

heaven with power and great glory.”(Matt. 24:29-30)  

 

     Lord Jesus warned unto the children of God living at end time: 

 

   “
34

And take heed to yourselves, lest at any time your hearts 

be overcharged with surfeiting, and drunkenness, and cares of 

this life, and so that day come upon you unawares.  
35

For as a 

snare shall it come on all them that dwell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36

Watch ye therefore, and pray always, that ye 

may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shall 

come to pass,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Luke 

21:34-36)  

 
     Let us be awake spiritually, and be prepared to see the Lord 

with joy in the air upon hearing the voice of the Lord calling upon 

our names with the sound of trumpet! Hallelujah! 


